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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중앙초축구,추계연맹전정상 시즌3관왕금자탑

광양중앙초여자축구부(학교장최은순)는지난10일강원도화천에서끝난2019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2개그룹으로나뉜여초부산천어그룹에서정상에

올랐다. /전남도체육회제공

추계연맹전여초부산천어그룹…소년체전 여왕기이어3관왕

5전전승 36득점 5실점 공 수밸런스 완벽… 유종의미거둬

광양중앙초등학교여자축구부가추계연맹전까

지정상에등극하며,시즌3관왕의금자탑을쌓았

다.

광양중앙초 여자축구부(학교장 최은순)는 지

난 10일강원도화천에서끝난 2019 추계한국여

자축구연맹전에서 2개그룹으로나뉜여초부산

천어그룹에서정상에올랐다.

이로써광양중앙초축구는올4월전북익산에

서열린전국소년체육대회금메달과, 6월경남창

녕에서열렸던여왕기대회에이은시즌3번째우

승컵을들어올리며2019년도시즌을어느팀보다

더화려하게마무리했다.

대회우승컵과함께개인상수상의경사도겹쳤

다.

주장김애리(6년)는대회최우수선수상을, 범

예주(6년)는득점왕을, 손백기감독은최우수감

독상,조유비코치는최우수코치상을각각수상했

다.지난9월SBS영재발굴단프로그램에출연하

며전국최고의축구실력을전국적으로알린광양

중앙초는 대회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골 폭죽을

터트리며순항을알렸다.

광양중앙초는조예선전에서올전국소년체육

대회결승전파트너였던경북상대초에4:1로승

리하면서순조롭게출발한뒤뒤이어대전목상초

와울산서부초B를각각 12:0, 10:3으로완파하

며조1위로준결승에진출했다.

준결승전에서 강원 성덕초를 6:1로 물리치고

결승에안착한광양중앙초는결승에서도경남남

강초를상대로4:0 완승을거두며대회우승컵을

들어올렸다.

우승컵을 들어올린 5경기 동안 광양중앙초가

터트린골은무려36골.수달그룹우승팀인광주

하남중앙초보다20골이상많은 골풍년 득점이

었다.다시말해광양중앙초는경기당평균7골이

상의 닥공(닥치고 공격) 축구를 보여주면서도

5골만을실점하는 짠물수비까지더해지며공수

밸런스에서완벽함을자랑했다.

손백기광양중앙초감독은 올해마지막대회까

지우승컵을들어올리면서유종의미를거둬너무

도행복하다며 선수들이정말많은노력을해줬

고, 최선을다한결과 3관왕에올랐다. 선수들에

게정말고맙다고우승소감을밝혔다.

/오복기자boh@

광주시체육회,광주시민체육대회폐막
종합우승 북구 …입장식 화합경기 종목경기등종합점수3,519점획득

광주시체육회가지난9일광13개경기장에서

펼쳐진 제31회광주광역시민체육대회를성황리

에마쳤다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볼링, 단체줄

넘기,배드민턴,줄넘기,게이트볼,배구,볼링경기

모습. /광주시체육회제공

광주시체육회가지난9~10일광주여대유니

버시아드체육관을비롯해빛고을체육관, 보라

매축구장,동림다목적체육관등13개경기장에

서 펼쳐진 제31회 광주광역시민체육대회를

성황리에마쳤다고11일밝혔다.

9일오전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

5개구등관계자2천5백여명이참석해각구별

퍼포먼스와 함께 입장식이 열렸다. 풍물놀이,

인형춤,전통의상행렬등과선전구호를내비

치며각구별홍보를펼쳤다.

이어2인3각,단체줄넘기,오자미공넣기,접

시콘옮기기등화합경기를통해본격적인시민

체육대회를위한몸풀기에들어갔다.

화합경기를마친동호인들은검도, 축구, 배

드민턴,육상,탁구등14개종목별경기장으로

흩어져각자종목별경기에돌입했다. 배드민

턴에서는엘리트선수와동호인이함께한혼합

복식이 열렸고, 육상에서도 400m릴레이와

800m릴레이에서 혼합경기가 열렸다. 테니스

에서는20세부터65세까지다양한연령층과부

부가함께참여할수있도록종별을확대해동

호인들의호평을받았다.

오순근시체육회사무처장은 엘리트선수들

과동호인들이함께참여해종합대회로개최함

으로써참가자들의호평을받았다. 며 이대회

가명실상부한시민체전으로발전할수있도록

종목,종별확대등다양한방안을모색해가겠

다. 고말했다.

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은 입장식, 화합경

기, 종목경기 등에서 고루 선전해 종합점수

3,519점을 획득한 북구가 차지했다. 서구

(3,270점)가그뒤를이어준우승을,남구와광

산구, 동구가 각각 3위~5위를 차지했다. 종합

시상은오는12월에개최할2019광주체육인의

밤행사에서시상할계획이다.

/장기호기자repf@


